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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총력
-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예정 -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 검토, 석유 수급대책도 순차적 이행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

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

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

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 3.11일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리터당) : 휘발유 1,833원, 경유 1,931원, 등유 1,728원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

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

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

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

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

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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